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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단계적 일상 회복’맞이 야구장 현장 찾아
- 11. 1. 잠실 야구장에서 관중 입장 규모 확대에 따른 방역 상황 등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11월 1일(월) 오후 6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해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열리고 있는 

잠실 야구장을 찾아가 관중 입장 규모가 확대된 현장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10월 18일(월)부터 31일(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경기장 전체 좌석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1월 1일(월)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좌석의 50%까지 관중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백신 접종자 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백신 접종자 구역은 일반 구역과 달리 

입장 규모 제한과 다른 일행 간 띄어 앉기 등의 방역 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백신 접종자 구역은 입장하는 문과 동선 등이 다른 구역과 

엄격하게 구분되고, 실외 경기장의 백신 접종자 구역에 한정해 음식물도 

섭취할 수 있다.

  이에 황희 장관은 한국야구위원회(KBO) 정지택 총재, 두산베어스 전풍 

대표이사, 키움히어로즈 허홍 대표이사를 만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달라진 

현장 상황에 대해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이후 ▲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 

▲ 입장 대기 및 공용시설 이용 시 거리두기 등 잠실 야구장의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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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장관은 “오랫동안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또는 관중을 제한해 

열려 업계의 피해가 컸는데, 올해는 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더욱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해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권을 배포하고, 관련 단체와 

경기장의 방역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